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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

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84.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이 안

정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생명의 연장선으로 보는 관

점에서 탈피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고자 하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이루어진 국

가들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초기에는 신체적 건강 상태

에 초점을 두었으나 Rowe와 Kahn (1997)은 질병이나 

장애의 부재, 높은 인지 수준과 신체기능, 적극적인 삶

의 영위를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제

시하여 단편적 접근보다 폭넓은 영역으로 시각이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후 지혜와 회복력을 구성 

요소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Rowe & Kahn, 

2000). 그 밖에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혜, 건강, 경제

적 안정, 활동적인 삶, 참살이(well-being) 등을 성공

적 노화를 위한 공통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Kelly & 

Lazarus, 2015). 특히 성공적 노화의 본보기 대상이 

부모나 조부모 등의 가족일 경우 노화에 대해 더욱 긍

정적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opp, Jung, 

Damarin, Mirpuri, & Spini, 2017).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외 없이 노화

를 경험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와 그에 따른 

제반 현상은 개개인이 인식하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

식할 수도 있지만 폭넓은 관점의 인식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은 자신의 미래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성공적 노화

를 위한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가

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모든 연령층이 

지향하는 성공적인 노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Lee & Chang, 2013).

생의 주기에서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전환

되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의 보호 아래 성장·발달해 온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개방

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Moon, 2018). 최근 대학생

을 포함한 청년기 특징은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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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지니며 부모 세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는 성인기 이행의 장기화, 사회로의 

취업시기 지연 및 그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등을 야

기하여 향후 급증하는 젊은 세대의 고령층 부양부담 증

가를 초래할 수 있다(Kim & Lee, 2019). 청년층은 이

삼십 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

만(Kim, 2009), 실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그에 따른 노후를 대비하는 양상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Kang & Ha, 2013)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

제이다. 노년의 삶을 위한 대비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성공적 노화를 위한 핵

심 요소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Kelly & Lazarus, 2015) 이런 의미에서 노후준비의 

출발점에 선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생 시기에서의 질병 이환율은 중·장년기에 비해 

낮아 자신의 건강을 과신할 수 있고, 건강행위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잘못된 인식은 불건전한 생활습관의 연속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젊은 연령에서의 잘못된 

건강습관이나 재정적 부담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비만

이나 흡연의 결과로 이어지고 성인에서의 질병상태를 

가져와 결국 성공적 노화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Schafer & Ferraro, 2012).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신체활동량과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

하고 습관화하는 것은 성인기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Moon, 

2018). 

노후준비는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신체

적, 심리적, 사회적인 영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행동으

로(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자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세대는 노후준비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의 주관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 

삶의 질, 저축, 가족 부양, 정서적 준비 등 통합적 준비

를 지향하고 있는 유형, 현재를 잘 보내면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유형, 본인 스스로 주도적 노

후준비를 대비하고자 하는 유형, 경제적 준비를 가장 

중요시 하는 유형 등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Kim 

& Lee, 2019).

성공적 노화는 모든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계획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상당

수가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 노후를 대비하

기 위한 중년층 대상의 연구가 일부에서 수행되었으나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관련 최근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는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면서 생활해 왔으므로 세대 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

는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이

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공적

인 노화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미래에 성

공적 노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

색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

식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

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

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학생의 건상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

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국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34권 제2호●

200

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등을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모바일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73명으로 

하였다. 표본크기를 산정하기 위해 G*POWER 3.1 

Program (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였다. Chu, Tak과 Kim (2018)의 연구

를 근거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15, 예측요인 10개로 설정하여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

출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 118명으로 제시되었으나 설

문지 탈락률과 응답 누락 등을 고려하여 표본수의 20% 

이상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연구 참

여 답례품을 수령하기로 홍보하였는바, 표본수의 20% 

이상만 추가 선정 시 답례품 제공에 대한 차별 등 논란

의 우려가 있어 설문 응답자 273명의 자료를 모두 채

택하기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대상자의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

해 Jang (2017)의 선행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

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30문항 3개 영역(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성

되어 있었으나, 3인의 전문가 집단(성인간호학 교수 1

인, 노인간호학 교수 2인)에 의해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

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J대학교 

SRC (Students Research Colloquium) 대학생 동아

리회원들에게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중

복되는 의미와 모호한 용어는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재수정하는 단계를 거쳤다.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신뢰도는 Jang (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값이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측정되었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를 측정하기 위해 Han (2009)이 선행연구

를 통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경제적 준비 9문항, 신체적 준비 

10문항, 심리·정서적 준비 9문항, 여가 준비 8문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인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상자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경제적 준비 8문

항, 신체적 준비 10문항, 심리·정서적 7문항, 여가 준

비를 사회적 준비로 수정한 8문항의 총 33문항을 사용

하였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에 앞서 J대학교 SRC 대학생 동아리 회원들에

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복되는 의미와 모호한 

용어는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 재수정하는 단계를 거

쳤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는 Han (2009)의 연구에

서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측정되었다.

3) 성공적인 노화인식

성공적인 노화인식이란 ‘잘 늙어가며 건강하고 행복

한 노후를 보내는 것’으로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면

서 다각적 측면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념(In & Kim, 

2015)이며, 측정도구는 Paik과 Choi (2005)가 개발하

고 In과 Kim (20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

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4개 영역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지원의 확보, 과시

성)의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In과 Kim 

(2015)은 6개 영역(개인성장, 건강과 경제, 의미추구, 

가족의 안녕, 중용, 타인의 인정)의 33개 문항으로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발 당시 연구대

상자가 노인이었고 In과 Kim (2015)의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자가 중년층이었던 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

학생임을 고려하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학생들에게 알맞은 용어와 표현으로 문항을 수정·보

완하고 ‘타인의 인정’을 ‘과시성’으로 수정하여 내용타

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수정된 문항과 영역의 적절성

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 전에 J대학교 SRC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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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회원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 총 

33개 문항 6개 영역(건강과 경제 7문항, 과시성 4문항, 

의미추구 5문항, 중용 3문항, 가족의 안녕 4문항, 개인

성장 10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노

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Paik과 Choi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ɑ
값이 .82, In과 Kim (2015)의 연구에서는 .78, 본 연

구에서는 .93으로 측정되었다.

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J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1044297-HR- 

201908-003-03)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료 수

집을 위해 J대학교 연구동아리 SRC의 도움을 받아 모

바일을 이용해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업로드 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

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문항이 누락 되면 다음 문항에 응답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 누락 문항이 없도록 하였다. 동의서

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대상자의 익명성, 설문 도중 철

회의 자유 등을 포함하였다.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을 저자가 속해 있는 대학으로 선

정한 후 응답자가 타지역의 대학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비확률적 표본추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7개 도시의 10개 대학 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에

서 12월까지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 간의 

차이 검정을 위해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

인 노화인식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학생의 건강

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62명(59.3%)으

로 남학생 111명(40.7%)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21

세가 225명(82.4%)으로 22세 이상 48명(17.6%)보다 

많았다. 학년은 1-2학년이 173명(63.4%)으로 3-4학년 

100명(36.6%)보다 많았으며, 전공은 의료보건계열이 

139명(50.9%)으로, 기타 계열 134명(49.1%)보다 많았

다. 현재 건강은 131명(48.0%)이 ‘보통’으로, 114명

(41.8%)이 ‘좋음’, 28명(10.3%)이 ‘나쁨’ 순으로 응답

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은 216명

(79.1%)이 ‘없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운동은 ‘안함’으로 

응답한 121명(44.3%)이 ‘불규칙적인 운동’ 114명(41.8%), 

‘규칙적인 운동’ 38명(13.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운동

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

생활을 하는 대상자가 164명(60.1%)으로 하지 않는 대

상자 109명(39.9%)보다 높아, 과반수 이상이 여가생활

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건강상

태 3.63점(±0.63), 노후준비 3.75점(±0.64), 성공적

인 노화인식 4.15점(±0.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

공적인 노화인식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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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성별(t=4.04, p<.001), 학년(t=2.42, p=.016),  

현재 건강(F=39.01, p<.001), 현재 질병유무(t=-4.21 

p<.001), 운동(F=11.62 p<.001), 여가활동(t=4.51, 

p<.001)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

생, 1-2학년,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과 운동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현재 건강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단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이 불규칙하거나 하지 않

는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현재 건강

(F=3.69, p=.026), 현재 질병유무(t=-1.97, p=.050), 

운동(F=3.34 p=.037), 여가활동(t=2.09 p=.038) 등에

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 여가활동

을 하는 경우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건강과 운동 변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사후분석

한 결과 현재 건강이 좋은 집단이 보통이거나 나쁜 집

단보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집단이 불규칙하거나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연령(t=-2.34, p=.020), 전공(t=3.05, p=.003)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2세 이상 집

단, 기타 전공계열보다 의료보건계열 전공집단이 성공

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4.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인식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

인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는 

노후준비(r=.23, p<.001), 성공적인 노화인식(r=.17, 

p=.005)과,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인식(r=.54,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

태가 좋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노화에 대

한 인식이 높으며, 노후준비를 잘 할수록 성공적인 노

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5.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가 성공적인 노

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정도가 성공

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투입된 변수는 

단변량분석에서 성공적 노화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전공 등을 1차적으로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유의

Table 2. Level of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N=273)

Variables Range M±SD

Health condition 1∼5 3.63±0.63

    Physical 3.89±0.57

    Emotional 3.24±0.79

    Spiritual 3.76±0.81

Preparation for old age 1∼5 3.75±0.64

    Economic preparation 3.57±0.85

    Physical preparation 3.76±0.87

    Psycho-emotional preparation 3.95±0.64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1∼5 4.15±0.47

    Health and economy 4.39±0.60

    Pursuit of meaning 4.20±0.59

    Ostentation 3.27±0.90

    Moderation 3.84±0.70

    Personal growth 4.25±0.59

    Familial wellness 4.54±0.68

M±SD=Mean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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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순으로 변

수를 입력하였다. Durbin-Watson은 1.990으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모든 모형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1.066으로 10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4∼.99로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을 투입시킨 

Model 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6.47, p=.002) 

모형의 설명력은 4%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전공(β=.16, p=.007)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를 추가 

투입시킨 Model Ⅱ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7.2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7%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연령(β=-.13, p=.033), 전

공(β=.15, p=.012), 건강상태(β=.17, p=.004)로 나타

났다. 노후준비를 추가로 투입시킨 Model Ⅲ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F=32.17, p<.001), 모델의 설명력

은 Model Ⅱ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통계적으로 유

의한 변수는 전공(β=.14, p=.007), 건강상태(β=.13, 

p=.028), 노후준비(β=.52, p<.001)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 순이었고, Model Ⅲ는 성공

적인 노화인식의 변량을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s among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Variables

Health
condition

Preparation for 
old ag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r (p) r (p) r (p)

Health condition  1
.23

(<.001)
.17  

(<.005)

Preparation for old age 1      
.54

(<.001)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University Students 

Predictor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Constant 138.44 2.59 123.71 5.68 85.92 6.17

Age -4.72 2.50
-.11

(.060)
-5.29 2.47

-.13
(.033)

-3.46 2.13
-.08

(.105)

Major 5.16 1.90
.16

(.007)
4.78 1.88

.15
(.012)

4.39 1.61
.14

(.007)

Health condition 0.21 .07
.17

(.004)
0.18 0.69

.13
(.028)

Preparation for old age 0.38 0.04
.52

(<.001)

R2 .05 .08 .32

Adjusted R2 .04 .07 .31

F (p) 6.47(.002) 7.24(<.001) 32.17(<.001)

Durbin-Watson 1.990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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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생의 후반이 쇠락과 의

존의 삶이기보다는 길어지는 노년의 시기를 지혜와 경

험이 충만한 자립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노년

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른 시기부터의 노후

준비는 성공적 노화로의 근접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세대

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위한 요소는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미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성공적 노화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해 보고

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건강상태,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화

인식의 평균점수를 조사한 결과 건강상태 평균점수는 5

점 기준에 3.63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42점(Hong, 2013), 일반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을 때 5점 기준의 환산점수가 3.58점(Park 

& Kim, 2013)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연령대를 달리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

하는 대상자 중 중증 질환이 없고 정신과적 진단 경험

이 없는 65-75세 이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5점 척

도의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3.10점(Seo & Choi, 

2019)인 것과 비교하면, 역시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이 최적의 수준을 이루는 연령대임을 감안할 때 예

견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의 건강상태는 건강

증진행위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Hong, 2013), 대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수준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Kim, 2014), 높은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낮은 노화인식은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생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관리, 대학의 

건강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또는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 프로그램

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

하다. 특히 생의 주기 중에서 대학생의 시기는 학업이

나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되므로(Kim, 2014) 대학 내 건강관리센터 또는 

보건실 간호사를 주축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다

양한 상담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체계

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노후준비 평균점수는 5점 기준에 3.75점으

로 나타나 동일한 도구는 아니나 중년층을 대상으로 측

정한 3.25점(Kang & Ha, 2013)보다 다소 높은 수준

이었다. Kim과 Lee (2019)는 밀레니얼 세대의 노후준

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 준비 지향형’, ‘욜로

(you only live once, YOLO) 라이프 지향형’, ‘주도

적 준비 중시형’, ‘경제적 준비 우선형’, ‘현재 삶 중시

형’으로 유형화 하였는데, 특히 ‘주도적 준비 중시형’의 

경우 노후준비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노후에 대한 설계

와 대비를 하고 국가는 보충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노후준비의 주체가 개인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

보에 대한 습득이 빠르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변화의 

흐름을 쉽게 감지하므로 노후준비에 대한 개념도 별 무

리 없이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중년

세대는 가족부양이나 직장생활 등 확대된 역할수행에 

집중하게 되어 노후준비에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했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대학생의 노후준비에서 좀 더 높

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합적 준비 

지향형’의 대상자들은 주체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부지원과 교육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등 통합

적인 준비가 필요함은 인식하고 있으나 노후가 와 닿지 

않고 막막함으로 인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설계 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을 개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공적인 노화인식 평균점수는 5점 기준으

로 4.15점이었는데, 측정도구는 다르나 온라인대학에 

재학 중인 40-50세의 장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4.23점(Kwon, 2015)으로 크지 않은 점수 차

를 보였다.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의 변화를 연구한 Choi 

(2006)는 조부모와의 동거 또는 매일 접촉으로 친밀감

이 높았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대학생일수

록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노

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노화과정 및 노인들이 삶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가능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

와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세대 간의 이해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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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비교과 교육과정, 동

아리, 봉사활동, 지역 내 노인 관련 공공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년층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노인세대가 

갖는 긍정적 측면을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는 성별, 학

년, 현재 건강상태, 현재 질병유무, 운동, 여가활동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수준이 높고, 건강행위 지각이 

긍정적이며, 신체적 건강상태도 좋다는 결과(Hong, 

2013; Moon, 20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학년이 올

라갈수록 신체활동량이 감소하고(Park & Kim, 2013), 

입원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건강증

진행위 정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Hong, 2013)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학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2학년과 

3-4학년의 두 집단으로 이분하였을 때 저학년인 1-2학

년에서 건강상태가 좋았으나, Hong (2013)의 연구에

서는 3학년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고, Han 

(2018)의 연구에서는 2학년의 건강증진행위가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Moon (2018)과 Park과 Kim 

(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체적 건강상태가 학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

으나, 대체로 저학년에서 건강상태가 좋다는 결과를 보

여주었다. 고학년 시기가 학업량이 증가하고 취업을 위

한 제반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여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학년 학생

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는 현재 건강

상태, 현재 질병 유무, 운동, 여가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ng과 Ha (2013)의 연

구결과와 유사한데 연구대상자가 중년층이므로 비교 분

석하는데 제한점은 있지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

활동 정도가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잘한다는 점에서 같

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건강상태는 신체활동, 영

양, 영적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증

진을 위한 행위들과 상관성이 있으며(Hong, 2013), 좋

은 건강상태는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노후 삶을 위한 요

인으로 작용하므로(Kwon, 2015), 노후준비에는 질병

이 없고 운동과 여가활동을 하는 활력 있는 생활이 전

제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성공적인 노화인식은 연령, 전공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세보

다 22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성공적인 노화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하

는 청소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성공적인 노화 인식을 분

석한 연구(Lee, 2007)에서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다고 나타난바, 성공적인 노화

의 하부영역에 따른 차이 또는 본 연구의 대상과 같이 

연령대의 편중 등에 의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

다.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전공과의 차이는 다른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Choi, 2014) 본 연

구에서는 의료보건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 학생에 비해 

성공적 노화인식수준이 높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 미비로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우나 의료보건계열 학생

들이 노인의 특성과 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이수할 기회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고령화는 

사회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

의 대학생들이 미래의 직업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인

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노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비의료보건계열 학생까지 모

두 포함하는 노년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노후준비와는 높

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중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Kang & Ha, 2013)와도 일치하는 결

과였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성공적 노화, 자기효능감, 

삶의 방식 등과 연결되어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의 노

력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Chae, 2019). 이를 위해 

Chae (2019)는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의 노력을 독려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

고 그 시기는 보다 이른 시기에 의식적으로 준비되어야 

다가올 노후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하여 조기 

노후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은 대다수의 젊은 세대는 성공적인 

노화를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래를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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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태도는 매우 부족하다(Kim & Lee, 2019).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생의 전반을 통해 건강한 생

활습관이 전제되어야 하고(Ferrario, Freeman, Nellett, 

& Scheel, 2008), 부모와 조부모 세대와의 접촉경험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Choi, 2006), 핵가족화가 두드러진 사회변화를 감안

할 때 교육적인 접근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 노후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교양 또는 전공 교과목 등에 반영하거

나,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실제 노인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경험을 특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가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인식 관련 선행연구가 드물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어려우나 노화의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Lee & Chang, 

2013),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불충분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Ferrario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의료

보건계열의 학생들이 기타 계열 학생들보다 성공적인 

노화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기타 계열 학생들은 건강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정보입수 방법으로 대중매체에 의한 

전달이 많아(Park, Moon, & Oh, 2017) 건강정보 습

득에는 비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errario 등

(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노화에 적응하면

서 만성질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독립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

는 것을 전제로 한 성공적 노화를 강조한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노화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

해를 갖게 되는 성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성공적 노

화의 효과적인 교육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생들은 대체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건강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Ferrario et al., 2008; Kelly & 

Lazarus, 2015),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노화에 대한 불

안이 높으며(Kim, 2014), 성공적인 노화과정은 건강한 

생활방식을 보장할 수 있는 신체건강 유지에서 비롯된

다고 한 연구(Dourado, de Oliveira, & Menezes, 

2015)와 유사한 맥락이다. 대학생은 건강한 습관을 형

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대학생의 신

체특성을 고려한 보건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노후의 평안하고 활기

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으로는 ‘적

극적인 활동’, ‘준비된 삶’, ‘자기 효능감’과 같은 요소

들이 발견되나 일반 성인에서는 ‘일상의 순조로움’, ‘안

정된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삶’ 등 대학생과는 다

른 요소가 도출된 바(Choi, 2014), 성공적 노화는 변화

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각 세대의 시각과 개인의 생활양

식에 따른 경험이 내재되어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보

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인 대학

생이 바라보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찾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의

미 있는 접근일 것이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력은 생

의 특정 시점이 아닌 연속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대

학생의 성공적 노화관련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노후준비와 성공적 노화인식의 관

련성을 확인하고 성공적 노화인식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상태, 노후준비와 성공적인 

노화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학

생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는 성공적인 노화인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노후준비, 

전공, 건강상태 등이 성공적 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모바일 설문에 참여한 일부 

대학생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이를 전체 대

학생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르며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

의 성공적 노화 개념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효

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성공적 

노화는 단편적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접근

에 의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개념이므로 대학생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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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에 대해 심층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시행한다면, 대학생의 노후준비 과정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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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Health Condi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 of 

University Students on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Ha, Eun 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Lee, Young Mi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 of current health conditions and 

preparation for old ag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Methods: 

Totally, 273 university students, based across several cities in South Korea, were enrolled for 

the stud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apply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Statistics 23.0. Results: There were three types of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for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in university students. Its explanatory power of each model was 

adjusted R2 of .04, 07, and .31 respectively. Major (β=.14, p=.007), health condition (β=.13, 

p=.028), preparation for old age (β=.52,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Conclusion: Our study results indicate that for university students, diverse 

interventions to promote the awareness of successful aging must focus on improving the 

health condition and enhancing preparation for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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